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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르기 까다로운 블러셔 3종, 진한 색 블러셔 펄 블러

셔 리퀴드 블러셔는 어떻게 발라야할 지 몰라 화장대 

깊숙이 묵혀둔 이들이 많다. 잘못 바르면 촌스러워지거

나 모공이 부각되고 메이크업이 지워지기도 하기 때문

이다.

하지만 바르기 까다로운 블러셔들도 메이크업 도구나 

발색 방법에 따라 연출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치크 메

이크업이 유행하는 올가을엔 용기를 내 도전해보는 건 

어떨까? 스타일M(stylem.mt.co.kr)이 블러셔 쉽고 예쁘

게 바르는 법을 소개했다.

◈ 핫핑크·다크 버건디… 진한 색 블러셔 바르는 법

살짝만 발라도 과해지는 

진한 색 블러셔는 피부 메

이크업을 제대로 하는 것

이 가장 중요하다. 블러셔

를 바르기 전, 파운데이션

을 발라 결점 없는 피부를 

연출한 후, 소량의 파우더

를 가볍게 발라 마무리하

면 기본 준비는 끝이다. 

진한 색 블러셔는 일반 블러셔를 바르듯이 바르면 과

한 메이크업이 되기 쉽다. 핵심은 파우더와 파운데이션

을 적절히 섞어 색감을 조절하는 것. 가루 블러셔와 소

량의 파운데이션을 섞어 바르거나 블러셔를 묻힌 브러

시를 파우더와 섞어 바르면 블러한 듯 은은한 표현이 

가능하다.

블러셔를 바르다 발색이 너무 진해졌을 땐 이미 바른 

블러셔를 덜어내거나, 위에 덧발라 색감을 조절해야 한

다. 큼직한 파우더 퍼프를 이용해 가볍게 블러셔를 털어

내거나, 치크 브러시에 파우더를 소량 묻힌 후 쓸어내리

면서 블렌딩하면 발색 조절이 가능하다.

크림 블러셔를 사용한 경우, 크림 치크 브러시를 이용

해 블렌딩하거나 파운데이션으로 가볍게 덮으면 은은

한 발색이 연출된다. 

◈ 펄 블러셔, 모공 부각 없이 바르는 법

펄이 함유된 블러셔는 

은은한 광채를 내 고급스

러운 이미지 연출할 때 유

용하지만, 모공이 넓은 이

들이 사용하면 오히려 단

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. 

핵심은 바르는 방법이다. 

펄이 뭉치지 않도록 둥근 

브러쉬를 이용해 처음엔 브러시를 두드려 발색한 뒤, 둥

글려 블렌딩을 하면 컬러와 펄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. 

또 스펀지를 이용해 밀듯이 펴바르는 것이 좋다.

모공이 고민이라면 피니시 파우더로 모공을 매끄럽게 

메꾼 후, 앵글드 치크 컨투어 브러시를 이용해 블러셔

를 바른다. 펄 입자가 작고 은은한 블러셔를 선택하는 

것이 좋다. 

◈ 수채화 치크 연출하는 ‘리퀴드 블러셔’ 사용법

리퀴드 블러셔는 바르기

가 어려워 자주 사용하지 

않는 이들이 많다. 공들여 

연출해 놓은 피부 위에 발

랐을 때 오히려 메이크업

이 지워진다거나 얼룩덜룩

하게 발색이 된다는 이유 

때문이다. 하지만 리퀴드 

블러셔는 잘만 활용하면 올가을 트렌드인 물먹은 듯한 

말간 치크 메이크업을 쉽게 연출할 수 있다. 

리퀴드 블러셔 특유의 맑은 발색을 내면서도 균일하

게 바를 수 있는 메이크업 도구는 바로 '하이드로 스펀

지'다. 물을 묻혀 사용하는 습식 스펀지로 톡톡 두드리

듯 바르면 뭉침 없이 맑게 차오른 듯한 치크 메이크업을 

연출할 수 있다. 이때 고른 발색을 위해서는 리퀴드 블러

셔를 손등에 덜어낸 뒤 스펀지로 여러 번 두드려 입자를 

다진 뒤 원하는 부위에 바르는 것이 좋다.

독특한 블러셔 예쁘게 바르는 법


